
 고 3 정답 및 해설 2023학년도 7월

전국연합학력평가

6 36

언어와 매체 정답

35 ① 36 ④ 37 ④ 38 ⑤ 39 ④
40 ① 41 ⑤ 42 ⑤ 43 ⑤ 44 ②
45 ③

언어와 매체 해설

35. [출제의도] ‘안’ 부정문
  ‘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.’의 ‘뜯기다’는 어근 ‘뜯­’
과 피동 접미사 ‘­기­’가 결합된 피동사로 합성 동
사가 아니다.
  ② ‘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.’의 ‘값싸다’는 명사 
‘값’과 동사 ‘싸다’가 결합된 합성어로, 합성어를 
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‘안’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
스럽지 않은 문장이 된다. ③ ‘그가 약속 시간을 
안 늦추다.’의 ‘늦추다’는 어근 ‘늦­’과 사동 접미사 
‘­추­’가 결합된 사동사로, 사동사를 서술어로 사
용해 짧은 ‘안’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
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. ④ ‘보따리가 한 
손으로 안 들리다.’의 ‘들리다’는 어근 ‘들­’과 피동 
접미사 ‘­리­’가 결합된 피동사로, 피동사를 서술
어로 사용해 짧은 ‘안’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
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. ⑤ ‘할아버
지 댁 마당이 안 드넓다.’의 ‘드넓다’는 접두사 ‘드
­’와 형용사 ‘넓다’가 결합된 파생어로, 파생어를 
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‘안’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
스럽지 않은 문장이 된다.
  
36. [출제의도] 중세 국어 자료 탐구
  ⓑ에서 부정 부사 ‘아니’는 관형사 ‘여러’를 부정
하고 있지만, ⓔ에서 부정 부사 ‘아니’는 부사가 아
닌 용언 ‘호리라’를 부정하고 있다.
  ① ⓐ에서 보조 용언 ‘아니다’는 용언 ‘노티(놓
­ + ­디)’를, ⓒ에서 용언 ‘아니며’, ‘아닐’는 체언
인 ‘둘’, ‘세’를 부정하고 있다. ② ⓐ에서는 보조 
용언 ‘아니다’가 평서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
내고 있고, ⓓ에서는 부정 부사 ‘아니’가 의문문에
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. ③ ⓐ에서는 ‘노
티 아니다’의 긴 부정문이, ⓔ에서는 ‘호리라’ 앞
에 ‘아니’를 놓은 짧은 부정문이 사용되고 있다. 
⑤ ⓒ에서는 ‘묘법’이 둘이나 셋이 아니라는 객관
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, ⓔ에서는 시름을 하
지 않겠다는 ‘나’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고 
있다.
37. [출제의도] 국어의 음운 변동
  ‘겉옷’은 ‘겉’의 ‘ㅌ’이 ‘ㄷ’으로 바뀐 후 실질 형
태소인 ‘옷’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(ⓓ)되고, ‘옷’의 
‘ㅅ’이 ‘ㄷ’으로 바뀌어 발음(ⓒ)되기 때문에 [거
돋]으로 발음된다. ‘국밥만’은 ‘밥’의 첫소리 ‘ㅂ’이 
‘ㄱ’ 뒤에서 발음되기에 ‘ㅃ’으로 발음(ⓑ)되고, 
‘밥’의 종성 ‘ㅂ’이 ‘ㅁ’ 앞에서 ‘ㅁ’으로 발음(ⓐ)
되기 때문에 [국빰만]으로 발음된다. 파생어인 ‘백
분율’은 ‘분’의 ‘ㅂ’이 ‘ㄱ’ 뒤에서 발음되기에 ‘ㅃ’
으로 발음(ⓑ)되고, ‘율’ 앞에 오는 단어의 끝이 
자음이기 때문에 [뉼]로 발음(ⓔ)되므로 [백뿐뉼]
로 발음된다. 합성어인 ‘색연필’은 ‘연’ 앞에 오는 
단어의 끝이 자음이기 때문에 [년]으로 발음(ⓔ)
되며, ‘색’의 ‘ㄱ’이 ‘ㄴ’ 앞에서 ‘ㅇ’으로 발음(ⓐ)
되기 때문에 [생년필]로 발음된다. 파생어인 ‘헛
일’은 ‘일’ 앞에 오는 단어의 끝이 자음이기 때문
에 [닐]로 발음(ⓔ)되고, ‘헛’의 ‘ㅅ’이 ‘ㄷ’으로 바
뀌어 발음(ⓒ)되는데, 이때 ‘ㄷ’은 ‘ㄴ’ 앞에서 ‘ㄴ’
으로 발음(ⓐ)되므로 [헌닐]로 발음된다.
38. [출제의도] 형태에 관한 조항 - 제27항
  ‘새­, 샛­, 시­, 싯­’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
과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, 

‘새­, 시­’는 어두음이 ‘된소리, 거센소리, ㅎ’일 때 
사용하고, ‘샛­, 싯­’은 어두음이 ‘ㄴ, ㅁ’과 같은 울
림소리일 때 사용한다. 또한 ‘새­, 샛­’은 결합하는 
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‘ㅏ, ㅗ’와 같은 양성 모
음일 때 사용하고, ‘시­, 싯­’은 ‘ㅓ, ㅜ’와 같은 음
성 모음일 때 사용한다.
 
39. [출제의도] 형태에 관한 조항 - 제35, 38항
  한글 맞춤법 제38항에 의하여 ‘보이어’는 ‘보­’ 
뒤에 ‘­이어’가 어울려 ‘뵈어’ 또는 ‘보여’로 줄어들 
수 있다.
  ① ‘꼬았다’는 ‘꼬­’에 ‘­았­’이 어울려 ‘꽜다’로 줄
어들 수 있다. ② ‘쇠었다’는 ‘쇠­’에 ‘­었­’이 어울
려 ‘쇘다’로 줄어들 수 있다. ③ ‘괴어’는 ‘괴­’에 ‘­
어’가 어울려 ‘괘’로 줄어들 수 있다. ⑤ ‘트이어’는 
‘트­’ 뒤에 ‘­이어’가 어울려 ‘틔어’ 또는 ‘트여’로 
줄어들 수 있다.
40. [출제의도] 정보 구성 언어
  (가)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문
자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
성을 보여 주고 있다. (나)는 라디오 대담으로 음
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‘시작을 알리는 
음악’과 ‘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는 음악’도 사
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
있다고 볼 수 있다. 
  ② (가)는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정보 제공 방식
이 선조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순차적인 검색을 
허용한다. ③ (나)는 대담을 진행하다가 ‘시내에 
통제되는 ~ 바랍니다’는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
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을 지니는 정보를 실시간
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④ (나)는 청취
자의 질문을 문자 메시지나 방송국 앱을 통해 받
고 있기 때문에 일방향의 소통이 아닌 쌍방향의 
소통 양상을 보인다. ⑤ (나)는 라디오 방송 대담
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 시·공
간적 제약을 받는다.
    
41. [출제의도]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
  (가)의 ‘라일락 님이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
집함.’에서 최종적으로 문서가 작성·편집된 이력을 
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렇지만 이를 통해 
다른 수용자들의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
는 것은 아니다.
  ① 정보 수용자가 문서의 내용 중 원하는 내용
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‘목차’가 제시되어 있다. 
② 정보 수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
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는 ‘외부 링크’ 항목을 제공
하고 있다.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
참여할 수 있도록 ‘이 문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
할 수 있습니다.’라는 안내와 ‘[편집]’이라는 기능
을 제공하고 있다. ④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
사전은 정보 생산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대
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할 때 근
거로 삼은 자료의 출처를 ‘참고 자료’ 항목에서 밝
히고 있다.
42. [출제의도]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
  (나)의 전문가는 연결 어미 ‘­면서’를 사용하여 
스마트 가로등이 공유기 역할을 하는 것과 소음 
수준과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는 것을 동시에 할 
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.
  ① 진행자는 의존 명사 ‘대로’를 사용하여 청취
자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스마트 시티가 대담의 
주제임을 밝히고 있다. ② 전문가는 부사격 조사 
‘에’를 사용하여 센서 신호를 받는 대상이 ‘수거 
차량’임을 드러내고 있다. ③ 전문가는 피동사 ‘모
이다’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
대상인 ‘데이터’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. ④
전문가는 지시 대명사 ‘그것’을 사용하여 앞에서 
이미 언급한 대상인 ‘태양광 전지판’을 가리키고 
있다.

43. [출제의도]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
  댓글 3은 ‘저처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
재밌게 들었겠’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정 관심
사를 지닌 청취자들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밝혔다
고 볼 수 있다. 그렇지만 댓글 2와 댓글 3 모두 새
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지는 
않다.
  ① 댓글 1은 ‘보고서를 찾아보’았다는 점에서 추
가로 탐색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. 이를 
통해 대부분의 소규모 도시에는 스마트 시티가 적
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‘스마트 시티의 
기술들이 현재 많은 도시에 적용되고 있’다는 전
문가의 언급이 사실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. 
② 댓글 2는 ‘클라우드라는 개념도 낯설어서 알고 
싶었는데’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대담에서 다
루고 있지 않았음을 언급한 후 ‘그 뜻을 설명해 
주실 수 있을까요?’라며 질문의 형식으로 답변을 
요청하고 있다. ③ 댓글 3은 ‘얼마만큼의 전력을 
절약했는지 알 수 없어 막연하’다고 정보가 충분
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
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. ④ 댓글 1
은 ‘도시 간 불균형 문제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
만을 부각하’고 있다는 점을, 댓글 2는 ‘보안 문제
도 있는데 너무 좋은 점만 드러내’었다는 점을 언
급하며 대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
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.
44. [출제의도]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
  (가)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통해 10
대에서 2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북
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
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
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
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 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비되는 그림 자료
를 제시하여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보여 주고 
있다.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의 
증상에 대한 글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친구들의 
이해를 돕고 있다. ④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‘올
바르게 앉은 자세’, ‘휴식 시간’, ‘스트레칭’의 글자
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
중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. ⑤ 모든 슬라이드에
서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거북
목 증후군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
고 있다.
45. [출제의도] 정보 전달과 설득
  (나)에서 한비는 ‘거북목의 정도’를 확인할 수 
있도록 3단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
같다고 이야기했는데, 수정한 슬라이드에는 3단계 
척도가 아닌 ‘예, 아니요’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
였다.
  ① 유준이 ‘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소제목의 
내용 순서와 일치하지 않’는다고 한 것을 바탕으
로 슬라이드의 제목을 ‘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
및 예방법’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② 유
준이 ‘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
어떨’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, 수정한 
슬라이드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
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④ 한비가 ‘두 번째 슬
라이드와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거북목 증
후군 예방법의 내용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’자고 
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순서 번호를 
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⑤ 세헌이 ‘올바른 자
세에 대한 시각 자료도 추가하’자고 한 것을 바탕
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시각 자료를 추가하였음
을 확인할 수 있다.


